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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골리앗 농성과 상경 파업 기세로 2018 단체교섭 승리”
대우조선지회, 산업은행 자율교섭 방해 규탄대회 …1조 원 흑자 예상, “허리띠 더 조르란 말인가”

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

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“산업

은행은 대우조선에 노사 교섭 간섭을 

멈추고 회사와 노동자의 직접교섭을 

보장하라”라는 요구를 외쳤다.

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2월 19일 서

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

를 열었다.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이 

올해 안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자는 

요구를 걸고 골리앗 크레인 농성을 돌

입한 지 아흐레째를 맞이했다. 대우조

선지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

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.

김호규 위원장은 “조선 노동자들

은 졸라맬 허리띠가 없을 정도로 버텨

왔다. 이제 서서히 수주물량을 회복했

다. 정부와 자본은 이에 따른 분배를 

다시 보장해야 한다”라며 “조선노동

자들이 한데 뭉쳐 대응을 해야 한다. 

국가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만들 때

까지 금속노조와 함께 투쟁하자”라고 

강조했다

조재영 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

장은 “대우조선은 올 연말까지 1조 

원 흑자를 예상한다. 수주도 잘되고 

있다. 하지만 현장에 배 지을 사람이 

없다”라며 “채권단이 노동자들의 요

구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

강력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”라고 

목소리를 높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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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최정우포스코회장해고한다”…한달새산재사고다섯건
부당징계해고 규탄, 노동안전시스템 마련 촉구 기자회견…“노조파괴 그만두고 안전 확립에 나서라”

금속노조와 포스코지회는 12월 

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

에서 ‘무노조경영 포스코 노동탄

압‧부당징계해고 규탄, 노동안전시

스템 마련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

견’을 열었다.

포스코에서 지난 한 달 사이 다

섯 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. 이 

가운데 세 건은 12월 11일과 12일 

이틀 사이에 발생해 현장에 충격을 줬

다. 사고 대부분이 기계에 신체가 빨려 

들어가는 협착, 절단 사고였다. 

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가 12

월 11일 혼자 근무하던 중 석탄을 나르

는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목숨

을 잃었다. 같은 날 포스코에서 혼자 일

하던 노동자는 팔을 잃었고, 다른 노동

자는 머리가 끼여 죽을 뻔했다. 12일에 

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도 있었다. 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“올해 다섯 

명의 노동자가 포스코에서 쓰러졌다. 금

속노조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

는 현장을 만들겠다. 금속노조는 끝까지 

포스코 조합원들과 함께할 것이다”라

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이우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동화기업

분회장은 “젊은 노동자가 팔을 잃었다. 

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”

라며 “하청업체인 롤앤롤과 원청

인 포스코는 책임이나 대책을 내

놓지 않고 있다”라고 설명했다. 

이우만 분회장은 “포스코에 촉구

한다. 다치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. 

노조는 어떤 탄압에도 안전한 현

장을 만드는 투쟁에 앞장서겠다”

라고 다짐했다.

포스코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

아 현장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

려는 노력보다,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

민주노조를 파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

다. 

한대정 지회장은 “노동조합은 오늘 

날짜로 회장 최정우를 해고한다. 부당하

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으로 

반드시 현장에 돌아갈 것이다”라고 

선언했다.


